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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꽃길 조성 등 마을 경관 개선에 노력"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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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제주의 대표축제인 들불축제가 모든 도민들이 한해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 깊은 축제로 잘 치

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  

 

 

양기탁 봉성리장(57)은 오는 3월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제17회 제주들불축제의 성공적인 

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.  

 

 

양 이장은 이어 “새별오름 내 주차장을 비롯한 넓은 공간이 들불축제 기간에만 활용되는 것은 안

타까운 일”이라며 “어떤 형태로든 연중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

당국이 힘 써 주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 



 

 

 

그는 “지난해 말 개통한 봉성리 탐방로가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다”

며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탐방로 개선을 통해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

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 

 

 

그는 이어 “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협의 중에 있다”며 “우선 1차적으로 

올해 초 마을 내 꽃길 조성 등 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”고 설명했다.  

 

 

양 이장은 끝으로 “몇 년 사이 마을 내 어도초등학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을 

맞이하고 있다”며 “학교 살리기를 위한 다가구 주택 건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”고 

덧붙였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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